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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work related 
injuries of nurses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Method: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with nurses in eight hospitals from October 2007 to January 2008.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collect information on nurses' work related injuries, and 
individual and job related characteristics. The response rate was 65.1%. Data from 294 
nurses were analyz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factors associated with work related injuries. Result: Of the 294 nurses, 19.1% (n=56) 
responded as having at least one injury during their job performance.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work related injuries 
were job satisfaction, stress recognition, and hospital's location. Nurses with a higher job 
satisfaction were less likely to experience work related injuries (OR=0.58). Nurses with a 
higher stress recognition (OR=2.57) and those working at hospitals in metropolitan cities 
(OR=3.28)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work related injuries. Conclu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nurses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had experienced injuries related to nursing job. Interventions to prevent work 
related injuries among nurs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job satisfaction, stress 
recognition,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에서 업무상 손상의 발생은 직원 개인의 안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국내 산업재해 현

황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산업재해율은 0.71%로, 

95,80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직접 손실액

은 3조 4천여억원, 직접 및 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액

은 17조여원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Korea Ministry of Labor, 

2009). 또한 전국의 사업장 표출 자료 분석에서 교대근무를 하

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율이 10.3%로 그렇지 않은 근로자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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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ang et al., 2005), 국

내의 40개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6%의 근로자가 4개월 동안에 최소한 한 번의 업무상 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Jung, Won, Park, Chang, & Kim, 

2010).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업무 특성상 대부분이 교대근무

자로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피

로를 경험하며(Coffey, Skipper, & Jung, 1988; Dembe, Delbos, 

& Erickson, 2009; Muecke, 2005; Sveinsdottir, 2006), 이러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로는 여러 가지 오류, 사고, 직무수행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 Castro et al., 2010; 

Poissonnet & Veron, 2000; Samaha, Lal, Samaha, & Wyndham, 

2007).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된 국내 근로자 중 의료

기관 종사자는 2.6%이었으며, 직종별로 볼 때 간호사가 45.1%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Lim & Ahn, 2003). 보건의료

인의 직업성 건강장애에 대한 보고에서, 주사침 상해로 인한 감

염성 질환 발생률이 간호직이 가장 높았고(Ahn, 2010), 근골격

계 질환이나 외상성 사고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Hong & Koo, 2010). 간호사들의 이러한 업무상 손상은 간호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환자 간호의 질과 안전

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고 자료는 대부분이 산재 

요양 승인된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거나, 특정 손상 예를 들

면 감염성 질환 발생에 초점을 둔 일부 대형 병원 중심의 자료

로서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업무상 손상에 대한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간호인력 등급이 낮

은 중소병원(Yoo & Choi, 2009)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에 대한 보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업무상 손상의 발생은 다양한 개인적 및 

직무 관련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다. 개인적 특성은 나이, 

성별, 결혼상태, 거주지 등을 포함하며(Chang et al,. 2005; 

Dembe et al., 2009; Dembe, Erickson, & Delbos, 2004; Jung 

et al,. 2010; Simpson, Wadsworth, Moss, & Smith, 2005), 직

무 관련 특성으로는 직종,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직무만족, 직

무 스트레스 등이 업무상 손상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

다(Alamgir, Cvitkovich, Yu, & Yassi, 2007; de Castro et al., 

2010; Chang et al., 2005; Dembe et al., 2009; Dembe et al., 

2004; Dembe, Erickson, Delbos, & Banks, 2005; Jung et al., 

2010; Olds & Clarke, 2010; Zontek, Isernhagen, & Ogle, 

2009). 예를 들면 Jung 등(2010)은 20대와 30대 연령군이 40대

나 50대에 비해 업무상 손상 경험이 많았으며, 기혼군이 이혼/

사별한 경우나 미혼인 군에 비해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유의하

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Dembe 등(2009)의 연구에서는 손상을 

경험한 보건의료인의 대부분이 여성(8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embe 등(2004)은 많은 신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종

이고,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 있어서 업무상 손상 발생

률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이 많고(Dembe 

et al., 2005), 직무에 불만족할수록(Dembe et al., 2004; Zontek 

et al., 2009),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Jung et al., 2010) 업

무상 손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업무상 손상

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인구학적 특성, 직무 만족과 스트레스 

지각을 포함한 직무 관련 특성을 포함하여, 중소 병원에서의 간

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경험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업무상 손

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업무상 

손상 경험을 가진 간호사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간호의 질

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된

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위험을 예

방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 병원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을 줄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경험률을 조사한다. 

∙ 대상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경험과 관련된 개인적 및 직무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소 병원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경험과 관련된 

개인적 및 직무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

구 설계로서, 횡단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환자안전 분위기와 위해사건에 대한 연구사업의 일

부로, 허가병상수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소 병상수인 30병상 

이상이면서 500 병상 이하인 중소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 경남, 경북, 대전, 서

울, 전북, 충북 등에 소재하는 8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455

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296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은 65.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상치를 제외하고 294명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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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료를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대상자의 

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변수 추정의 안정성을 위해 변수 

당 최소 15배의 응답수가 권장된다는 기준에 부합하였다(Polit, 

2010).

3. 자료 수집 절차

연구 대상 병원에서 연구 수행에 대한 공식적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간호사들

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문지 겉표지에 연구의 성격

과 목적, 응답한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

으며, 응답 후에는 미리 배포된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제출하도

록 하였다. 또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시에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었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다음의 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2) 직무관련 특성

직무 관련 특성으로서, 병원 근무 경력, 직위, 고용 형태(정규

직, 임시직), 근무부서, 병원 구분(종합병원, 병원), 병상수, 소재

지 등을 조사하였다.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에 대한 태도로서, 

스트레스 지각은 스트레스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으

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스트레스 지각은 단일 

차원으로 적은 수의 문항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 Sexton 등이 개

발하고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안전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Sexton et al., 2006; Deilkas & Hofoss, 2008). 직무

만족과 스트레스 지각 측정도구는 연구자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

된 후, 영문학 교수 1명에 의해 번역의 적절성이 검토되었다. 

또한 국내 중소병원에서의 적용을 위해서 간호학 교수 1명과 해

당 연구대상 병원의 운영평가를 담당하는 간호학박사 연구원에 

의해 문항 내용의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질문 문항의 명료성에 

대해서는 질 관리 전담자 1명, 수간호사 1명, 실무 간호사 2명

에게 사전 조사하였으며, 각 문항에서 애매한 부분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측정도구는 5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

음을 의미하였다. 원 도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5 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88 이었다. 스트레스 지각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높은 점수일수록 스트레스

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원 

도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 이었다.

3) 업무상 손상

업무상 손상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된 것으로 정의된다(Chang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질

병(직업성 질환)을 제외하고, 병원에서 업무시간 중에 간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상해나 손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AS version 9.2를 사용하였다. 직무만족과 스트

레스 지각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 신뢰도는 Cronbach 알파 계

수로 확인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 업무

상 손상 경험 등에 대해서는 빈도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요약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업무상 손상 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무관련 특성 중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 지각 수준에 따른 업무상 손상 경험의 차이를 검증을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연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 계수를 사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확률 

p<.05(양측 검정)하에서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상 손상 경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중 92.5% 

(n=272)가 여성이었으며, 나이는 평균 32.8세(±9.0)이었고, 29세 

이하 군이 55.8%, 30-39세 나이군이 21.4%, 40세 이상 군이 

22.8%를 차지하였다. 결혼 유무에 있어서 미혼이 55.1%로 기혼

보다 많았다.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97.3%를 차지하였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응

답자는 2.7%이었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 즉 성별, 나이, 결혼 

상태, 교육 수준에 따른 업무상 손상 경험률의 유의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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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by injury occurrence

Variables Category n %

Injury

x2 pYes No

n %　 n %　

Gender Female 272 92.5 49 16.7 223 75.9 2.52 0.153*

　 Male 22  7.5  7  2.4  15  5.1 　 　

Age(yrs) ＜29 164 55.8 32 10.9 132 44.9 3.86 0.145 

　 30~39  63 21.4 16  5.4  47 16.0 　 　

　 ＞40  67 22.8  8  2.7  59 20.1 　 　

Marital status Married 132 44.9 25  8.5 107 36.4 0.00 0.966 

　 Unmarried 162 55.1 31 10.5 131 44.6 

Education Undergraduate  degree 286 97.3 54 18.4 232 78.9 0.19 0.650*

　 Graduate degree   8  2.7  2  0.7   6  2.0 　 　

* Fisher's exact test

<Table 2> Job-related characteristics by injury occurrence

Variables 　Category n %

Injury

x2 pYes No

n %　 n %　

Hospital type General hospital 124 42.2 18  6.1 106 36.1 2.86 0.091 

　 Hospital 170 57.8 38 12.9 132 44.9 　 　

Bed size ＜150  31 10.5  7  2.4  24  8.2 5.90 0.052 

　 151~300 189 64.3 42 14.3 147 50.0 　 　

　 ＞301   74 25.2  7  2.4  67 22.8 　 　

Location Metropolitan cities 158 53.7 28  9.5 130 44.2 0.39 0.533 

　 Smaller cities 136 46.3 28  9.5 108 36.7 　 　

Workplace General care unit 163 55.4 34 11.6 129 43.9 2.66 0.264 

　 Neuropsychologic unit  65 22.1 14  4.8  51 17.4 　 　

　 Others  66 22.5  8  2.7  58 19.7 　 　

Years of clinical ＜3 yrs 110 37.4 20  6.8  90 30.6 3.28 0.351 

experience 3 to less than 5 yrs  48 16.3  6  2.0  42 14.3 　 　

5 to less than 10 yrs  56 19.1 10  3.4  46 15.7 　 　

　 10 yrs ≤  80 27.2 20  6.8  60 20.4 　 　

Employment status Full-time 276 93.9 52 17.7 224 76.2 0.13  0.757*

　 Part-time  18  6.1  4  1.4  14  4.8 　 　

Job position Staff 222 75.5 35 11.9 187 63.6 6.33 0.012 

　 Manager  72 24.5 21  7.1  51 17.4 　 　

Mean SD Mean SD Mean SD t p

Job satisfaction 3.6 0.7 3.44 0.73 3.60 0.73 1.50 0.135 

Stress recognition 3.7 0.8 3.97 0.68 3.58 0.81 -3.34 0.001 

* Fisher's exact test

없었다.

2. 대상자들의 직무관련 특성과 업무상 손상 경험

직무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간호사들의 병원 근무 

경력은 평균 7.0년(±6.7)이었으며,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

호사가 37.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27.2%를 차

지하였다. 대상자 중 93.9%가 정규직이었으며, 일반 간호사가 

75.5%를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 및 부서의 특성으로서, 응답

자의 42.2%(n=124)는 종합병원 간호사이었으며, 나머지 57.8%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병

원의 평균 병상수는 280.1개(±149.2)이었으며, 대상자의 64.3%

가 150-300개의 병상규모를 가진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53.7%(n=158)는 대도시에 위치하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중소 도시에 위치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46.3%를 차지하였다. 근무지별로는 일반병동 간호사가 55.4%이

었으며, 신경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22.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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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ontinuous variables

Variables Age(yrs.)　 Years of experience Job satisfaction　

Age(yrs.) 1 　 　

Years of experience  0.63 *** 1 　

Job satisfaction 0.12 * 0.22 *** 1

Stress recognition -0.04 0.03 0.08 

***<.001, **<.01, *<.05

<Table 4>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work-related injury occurrence

Variabl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s

Gender (=female) 0.58  0.18 -  1.90 

Age (yrs.) 0.95 0.89 -  1.01 

Marital status (=married) 1.39 0.62 -  3.14 

Educational level (=graduate degree) 1.97 0.26 - 15.23 

Hospital type (=general hospital) 0.95 0.19 -  4.84 

Bed size

  151~300 0.27 0.07 -  1.03 

  301~ 0.09 0.01 -  1.38 

  ~150 Referent

Location

  Metropolitan city 3.28 1.01 - 10.69 

  Smaller city Referent

Workplace

  General care unit 1.53 0.55 -  4.28 

  Neuropsychologic unit 1.70 0.39 -  7.52 

  Others Referent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Less than 3 0.39 0.11 -  1.41 

  3 to less than 5 0.29 0.07 -  1.12 

  5 to less than 10 0.55 0.19 -  1.61 

  10 or more Referent

Employment status (=full-time) 1.15 0.26 -  4.97 

Job position (=staff) 0.40 0.15 -  1.06 

Job satisfaction 0.58 0.34 -  0.99 

Stress recognition 2.57 1.45 -  4.58 

기타 근무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22.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간호부, 보험과, 검사실, 외래, 건강검진센터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직무 만족도는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3.6점(±0.7)이었으

며, 스트레스 지각 점수는 평균 3.7점(±0.8)이었다.

직무 관련 특성 중, 직위와 스트레스 지각 수준에 따라 업무

상 손상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간호 관리자들에 비해 높았으

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

무상 손상을 경험한 간호사군의 스트레스 지각 수준은 평균 

3.97(±0.68)로, 업무상 손상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간호

사군의 평균 3.58(±0.81)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병원 

유형, 병상 규모, 지역적 위치, 근무지, 병원 근무 경력, 고용형

태, 직무만족도에 따른 업무상 손상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경험의 영향 요인

대상자 중 19.1%(n=56)가 간호 업무와 관련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손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경험과 관련된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구축을 위해 연속 변수들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간호사의 나이

와 근무경력, 직무만족간에는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그 상관성이 높지 않았으며, 스트레스 지각과 다른 변수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리하여, 업무상 손

상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인 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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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결혼여부, 교육수준과, 직무관련 특성으로서 병원유형, 병상

규모, 소재지, 근무지, 근무경력, 고용형태, 직위, 그리고 직무만

족과 스트레스 지각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축

된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위한 Convergence criterion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 Log L=227.2, Chi-Square=41.2, 

p<.001),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소는 직무만족도, 스트레

스 지각 수준, 병원 소재지이었다. 즉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업무상 손상을 경험할 위험성이 42% 적었으며(OR=0.58, 

95% CI=0.34-0.99),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상 손

상을 경험할 위험성이 2.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2.57, 

95% CI=1.45-4.58). 또한 대도시에 소재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중소도시에 있는 병원 간호사들에 비해 업무상 손상

을 경험할 위험성이 3.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3.28, 

95% CI=1.01-10.69).

논    의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은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안전 실무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병

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19.1%가 업무상 손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다른 사업장에서의 

10-16%보다 높았다(Chang et al., 2005; Jung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업무상 손상의 중증도나 손상 횟수를 고려하지 않

고, 손상의 범주에 경미한 손상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다소 높게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사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높

은 손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최근 환자안전 향상

이 보건의료계 특히 병원에서의 주요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

으며, Dembe 등(2009)은 보건의료인의 업무 관련 손상은 의료

의 질과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지표

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을 

모니터링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가 업무상 손상 경험

과 관련된 유의한 요소이었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에 업무상 손상 경험이 적었는데, 이것은 이전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었다(Dembe et al., 2004; Zontek et al.,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가 1점 높아질 때, 약 40% 정도 업무

상 손상 발생 위험성이 줄어들었지만, 미국의 31-44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Dembe 등(2004)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만족과 

불만족으로 측정하였는데, 직무에 불만족한 경우에 업무상 손상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대상자에 따

른 차이나 측정 방법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이처럼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직무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신의 업무에서의 안전

한 업무 수행을 통해 업무상 손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

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 요구된다.

또한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업무상 손상과 관련된 유의한 요

인으로 파악되었다.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높은 간호사들이 업

무상 손상 경험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나 피로도

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

리킨다. 이것은 피로도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업무상 사고율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이전 연구(Chang et al., 2005; Jung et al., 

2010)의 결과들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스트레스가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경험과 관련된 요소는 

근무하는 병원의 소재지이었다. 대도시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중소도시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비해 업무상 손상을 

경험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embe 

등(2004)에서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보다 높은 업무상 손상 경험을 보고하였다는 것과는 상이

한 결과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도시에 소재하는 병원일수

록 대상 환자군의 수가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간호

가 요구될 수 있어서 업무상 손상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간호사의 나이에 따른 업무상 손상 경험률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30대에서 업무

상 손상 경험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0대, 40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ung 등(2010)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대와 30대 연령

군이 40대, 50대에 비해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높았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또한 근무경력이 10년을 초과하는 간호사들에서 업

무상 손상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3년 미만, 5~10년, 

3~5년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기간이 적은 경우

에 업무상 손상경험이 높았다는 결과(Jung et al., 2010)와는 차

이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이러한 차이에 대해 간호업무

의 특성과 관련하여 탐색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 약 2명 정도의 간호사들이 간호업

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보건의료 정책가 및 중소병원의 간호 관리자들에게 

업무상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시

사하였다. 효과적으로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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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적 및 조직적 수준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개인적 

수준에서의 적절한 자기 조절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조

직적 수준에서 간호사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의 마련 및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전한 업무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병원에서의 환자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임의 추출한 8개 병원의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

였고, 응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제

한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셋팅에 근무하는 보다 많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확대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업무상 손상에 

대해 자가 보고식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회상바이어스의 영

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중등도나 발생빈도를 고려하지 않

았으므로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성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한편 국내에서 간호사들이 업무상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

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경미한 손상의 경우는 거

의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가보고식으로 직접 얻

은 설문자료가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체계

적인 업무상 손상 예방 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해서 업무상 손상

의 종류와 심각성, 빈도를 고려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업무상 손상 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요소로서 흡연, 운동, 수면 등의 건강관련 행위

(Simpson et al., 2005)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다

양한 변수를 포함한 확대 연구를 제안한다.

결    론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발전시켜가

는 것은 직원과 환자들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사항이 

된다. 간호사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손상을 살펴보는 것은 병

원에서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재 전략

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국내 8개 중소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업무상 손상 경험 수준을 파

악하고, 어떤 개인적 및 직무관련 특성이 업무상 손상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약 19%라는 상당수의 간호사들이 업무상 

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

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리더

십을 통한 관리 및 감독 체계, 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실무에

서의 안전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경험은 간호사들의 직무만족, 

스트레스 지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조직적 특성으로서 병

원 소재지가 유의한 요인이었다. 즉 직무만족도가 낮고, 스트레

스 지각이 높을수록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경험이 높았으며, 

대도시에 소재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 경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안전한 간호 업무

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스

트레스 지각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이 업무상 손상을 줄이는 방

안이 됨을 가리켰다. 특히 업무상 손상 위험이 높은 대도시 소

재의 중소 병원 간호사들의 업무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적 노력이 필요함을 가리켰다.

요컨대, 기존의 국내 산업재해 현황 보고는 산재요양을 받은 

경우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경미한 업무상 손상은 제외될 가

능성이 높은데 비해 본 연구는 자가 보고에 의한 자료로서 병원

에서의 실제적인 업무상 손상에 대한 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에서의 안전 중심의 가

치를 강화하고 업무상 손상의 발생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관리

적 노력과 함께,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 지

각 수준을 모니터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

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간호 실무에서 환자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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